
SK그룹, STX에너지 인수 “포기”
최태원․최재원 형제 구속으로 경영공백 … 신사업 확장 차질

임원 형제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은 SK가 신사업 확장을 위한 인수전 참여에서 고배를 마셨다.

에너지·발전기업인 SK E&S는 자금난으로 매물로 나온 STX에너지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최태원, 최재

원 형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9월27일 인수전에 최종적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STX에너지 본입찰에는 LG상사-GS에너지 컨소시엄, 포스코에너지, 삼탄 3사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SK 관계자는 “1조원에 달하는 STX에너지 인수전에 뛰어들려면 최고경영진의 의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

는데 항소심에서 최재원 부회장까지 구속되면서 인수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K E&S의 부회장을 겸하고 있는 최재원 부회장의 부재는 STX에너지 인수 등 신사업 확장은 물론 기존사

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SK E&S는 2011년 4조4805억원의 매출과 297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2012년에는 매출 5조7756억원,

영업이익 7601억원을 목표로 상반기에 매출 3조4476억원, 영업이익 3339억원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원 형제의 동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고속성장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K의 성장에 중심인 글로벌 사업과 신미래 사업을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맡아왔기 때문이다.

최재원 부회장이 맡아온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사업도 서산공장에서 전기자동차 1만대에 공급이 가능한 자

동화 양산라인을 갖추고 2012년부터 가동을 시작했으나 추가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최태원 회장도 구속상태가 이어지면서 8개월 동안 해외사업이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SK의 위기가 한화, STX, 동양 등 다른 그룹의 위기와 겹쳐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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